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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수산부 주요정책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

- 해양수산부 탄소중립, 해양쓰레기 제로화 정책 등 소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20일(목)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2022년 해양수산부 주요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외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UPI,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 등 9개국 14개 매체, 15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①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으로 2050년까지 –324만톤의 탄소네거티브

실현 ② 해양쓰레기의 전(全)주기 관리와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실현 및 국제논의 주도 ③ 어촌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 등 노력과 어촌활성화 대책 ④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해양

수산 스마트화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진 문성혁 장관 주재의 질의응답 시간에 외신들은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및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

하였다. 한국에서의 해양쓰레기 현황 및 처리대책과 국제협력방안, 친
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기술, 기후변화 대응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해조류 양식정책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외에도 북극항로와

어촌 빈집 리모델링과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또한 일본 매체들은 후쿠시마 원전수 배출에 대한 해수부의 기본

입장과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는지를 문성혁 장관에게 물었다. 문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으로 설명했는데,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일본 측의 투명하고도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있어야 하며,

해양환경을 공유하는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한국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성혁 장관은 “금년에 해양수산부는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

국가의 실현’에 매진하고자 한다. 인류의 소중한 공동자산인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앞으로도 외신들과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외신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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